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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B5) 제주도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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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제주도 한천에는 2007년 태풍 ‘나리’ 발생 이후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(제

주시, 2009), 저류지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인공함양하기 위해 한천 제1, 2저류지에 각 10개소의 인공함양 시
설을 설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(한국지질자원연구원, 2011).

인공함양정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준수위 1.5 m이상, 탁도 기준치 100 NTU이하가 되어야 하지만, 저류
지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탁도는 평균 247-586 NTU로 인공함양정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.

Park and Yang(2016)은 인공함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센서식 인공함양시설을 여과형 인
공함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, 본 연구에서는 탁도저감을 위한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
여과방안을 개발하였다.

2. 자료 및 방법
현장 실증 연구를 위해 한천 제 1저류지를 실험장소로 선정하여 여과실험장치를 설치하였다. 여과실험기

기는 직경 200 ㎜, 높이 1,000 ㎜ 아크릴 재질의 원통 관으로 제작하였으며, 여과장치 하부에는 여재 및 자
갈이 배출되지 않도록 나공된 원판을 설치하였다.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용수(유출수)는 저류지 내 퇴적된 토
사를 이용하여 저류지의 유입수 범위 240-600 NTU로 제조하였다. 여재는 여과사(0.45-0.7 ㎜), 석분(2.0-8.0 
㎜), 여과사리(5.0-10.0 ㎜)를 활용하였으며, 여재별 효율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30 ㎝와 60 ㎝를 충진하였다. 
실험은 1시간씩 5일 간격으로 총 3차례 진행되었다.

3. 결과 및 고찰
여과사를 30 ㎝와 60 ㎝ 충진하여 여과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초기(5분경과 후) 81.07%와 92.01%의 높

은 여과 효율을 나타냈으나, 실험 30-50분경과 후 부유물질 및 토사에 의해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다. 석분은 
1차 실험에서 25.55%-36.98%의 낮은 효율을 보였으나, 60 ㎝를 충진한 여과기는 2차 실험에서 61.30%- 
93.24%, 30 ㎝를 충진한 여과기는 3차 실험에서 61.48%-79.81%까지 여과효율이 향상되었다. 여과사리는 3
차 실험까지 최대 23.00%(30 ㎝), 42.25%(60 ㎝)로 비교적 낮은 여과효율을 보였다.

제주지역의 하천수에는 많은 양의 부유물질과 토사가 함유되어 있어 단일 여재를 통한 여과 시스템을 도
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각 여재의 특성별로 상부에는 입경이 큰 여재를 충진하여 비교
적 큰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고, 하부에는 입경이 작은 여재를 충진하여 여과효율을 높인다면, 인공함양정
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, 지하수 함양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 

4. 참고문헌
박원배, 양원석, 2016,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, 제주발전연구원, 정책연구.
제주시, 2009, 제주시 지방하천(한천외 4개하천)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보고서.
한국지질자원연구원, 2011, 지하수-지표수 연계 순환/유동 시스템 해석기술 실용화.




